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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매사추

세츠 한인회는 지난해 인기리에 진행됐던 김

치 페스티벌을 올해도 10월 8일 토요일 렉싱

턴 헤이스팅스 파크에서 개최한다. 

김치를 미국사회에 알리고자 시작한 이 김

치 페스티벌에서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

김치 3종을 만들어서 선물로 증정하고 판매

하기도 한다. 이번 김치 페스티벌은 주보스

턴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매사추세츠한인

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스톤코리아가 후

원한다. 

한인회 측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을 맞

아 행사에 참여하신 한인들과 외국인들 선착

순 200명에게 김치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직접 담은 김치를 판매하고, 함께 만들면서

김치 담그는 방법도 현장에서 전수한다. 한

인회는 올해에도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가하

는 사람들에게 김치를 선

2022년 매사추세츠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 10월 8일 개최 

▶▶2면으로 계속

올 겨울 매사추세츠 전기 요금 폭탄, 60% 넘는 인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올

겨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를 사용

하는 매사추세츠 한인들은 지난 겨울에 비해

무려 60% 이상 인상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 전력회사는 21일 매사추세츠 주 공공유

틸리니부(DPU)에 가격인상 요율을 신청했

다. 지난 겨울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179

였으나 11월 1일부터 시작될 올 겨울 요금은

지난해보다 64% 오른 $293로 폭등한다. 겨울

요금은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이번 전기요금의 폭등은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에 기인한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전력 공급은 절반 이상

이 천연가스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8면으로 계속

천연가스 비용 폭등으로 내셔널 그리드 인상 불가피

난방요금 인상과 더해질 땐 겨울 유틸리티로 허리 휠 듯 

내셔널 그리드가 올 11월부터 전기요금을 64%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전기 사용량을 나타내는 미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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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200명에게 김치를 선물로 제공 
한복을 입은 한인들도 김치롤 선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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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엽 바이올리니스트 보스톤 심포니에서 은퇴

물한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김치뿐만 아니라 태

권도 시범, 고전무용, 그리고 케이팝 노래와

춤등을 선보인다. 볼거리 외에 충분한 먹거

리도 축제의 분위기를 복돋운다. 페스티벌에

서는 불고기, 김치전, 떡볶이, 김밥, 잡채, 만

두 등이 준비된다. 

이외에 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직접 참가

할 수 있는 게임도 준비됐다. 매운 것 먹기,

제기차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게

임이 진행되며 한인회는 참여자들에게 푸짐

한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박터트리기, 영어이

름 한글로 써주기 등의 게임도 마련된다. 

한인회 정대훈 사무총장은 “한인 동포분

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홍보 해서 함께 오시길 부탁드린다”며 “우

리 음식을 알리고 자랑하는 시간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22년 매사추세츠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 10월 8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경애

서울대 동창회 홍보담당 = 보스턴

심포니에서 오랫동안 제1 바이올

리니스트로 활약하던 황보엽씨

(75)가 8월 오케스트라에서 49년

만에 은퇴했다. 

1973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계 단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던 시절에 입단

한 그는 보스턴 심포니에서 매리

샐턴스톨 기부 영구 후원기금 연

주자(Mary B. Saltonstall chair,

endowed in perpetuity), 보스턴

팝스에서 은시 및 줄리언 코헨 기

부 영구 후원기금 연주자(Eunice

and Julian Cohen chair, en-

dowed in perpetuity)로 겸임 재

직했다. 

보스톤 심포니에서 활동하는

동안 동료들과 함께 프란세스코

현 악 4중 주 (Francesco String

Quartet)를 구성하여 제1바이올

린 주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는 보스톤 팝스의 솔로이스

트 로  존  윌 리 엄 스 (John

Williams)의 지휘아래 여러 차례

공연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연

주로 앙리 뷰탐스 바이올린 콘체

르토(Vieuxtemps Violin Con-

certo) No.5, 모짜르트 콘체르토

(Mozart Concerto No. 4)와 지붕

위의 바이올린(‘Fiddler on the

roof’ arranged by Jerry Rosen)

을 꼽았다. 

또한 뉴잉글랜드 콘서버토리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와 탱글우드 뮤직센터

Boston University Tanglewood

Institute) 에서 바이올린과 실내

악 교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

서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

1947년생인 황보엽씨는 피난시

절 부산 어린이 합창단에 조인하

면서 음악에 눈을 떴다고 한다. 수

복 후 어렵게 구한 바이올린으로

7세때 레슨을 시작했으며 한국 바

이올린 계의 대부, 안용구 선생한

테 사사했다. 1967년 서울 음대에

입학한 후 청룡음악상을 수상하

면서 위스컨신대(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로 유학

했다. 위스컨신대의 애브라함 로

프트(Abraham Loft)교수에게

사사하며 Fine Art String Quartet

멤버로 활동하던 중 Young

Competition에서 1위 입상을 계

기로 밀워키 심포니에 발탁되었

다. 이후 밀워키 심포니 부악장을

거쳐 보스턴 심포니에 입단하였

다. 

그가 반세기를 보스턴 심포니

에서 보내게 된 계기에는 재미있

는 일화가 있다. 학창시절 그는 클

래식 다방을 즐겨 다녔는데 어느

날 놀랄만큼 섬세하고도 절제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접하고 충

격을 받았다. 그 음악을 연주한 오

케스트라가 보스턴 심포니임을

알고난 후 그는 언젠가 꼭 보스턴

심포니의 연주자가 되겠다고 다

짐하고 그 목표를 위해 매진해 이

를 이뤘다. 

낚시와 정원관리가 취미인 그

는 바이올린 이외에도 유화, 도자

기에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는 뛰

어난 솜씨를 자랑한다. 다재다능

한 그가 은퇴 후 또다른 예술 장르

에서 펼칠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

다.

bostonkorean@hotmail.com

▶▶1면에 이어서

한복차림으로 김치를 선보이고 있는 서영애 한인회장

은퇴한 보스톤 심포니 제1바이올리니스트 황보엽씨, 밑은 황보엽씨가 그린그림과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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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후 1일차 코로나검사도 해제 검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

로 받도록 하는 방역정책의 추가 해

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20일(한국

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숙영 중앙

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

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

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

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

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

며 "국내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를 시행 중인데 방역상황을 추가 모

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

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미

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

국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

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

무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

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

무를 해제했으며, 9월 3일부터는 모

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

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

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아있다.

그러나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

은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

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hsb@bostonkorea.com

당국, 재유행 안정기…상황 봐가며 방역정책 종합 검토
한국, 입국 후 PCR 검사 없애면 모든 조치 해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보스톤코리아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한 기사 및 신문

발송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문구독이나 신문

기사를 인터넷으로 빠르게 받아

보기를 원하는 한인들은 보스톤

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

을 하면 된다. 친구신청은 보스톤

코리아 광고 또는 아래의 큐알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보스톤코리아는 카카오

톡 친구로 등록하는 선착순 200명

중 무작위로 선정해 25명에게 $15

짜리 아마존카드를 선사하는 이

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미 친구를

신청했거나 신규로 친구를 신청

한 한인들은 보스톤코리아에 친

구신청 내용을 반드시 메시지로

보내야 접수된다. 특히 친구와 공

유했다는 점을 메시지로 보내면

당첨 확률이 더 높다. 

카카오톡채널 친구 신청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

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

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

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

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

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

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신문 발송 시작 
신문 구독 카카오 친구 신청 꼭 필요 
이미 신청했어도 친구신청 내용 메시지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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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차량국 차량 등록시 예약방문제 종료

한국, 중국, 베트남계 느끼는 증오공격 위협도 각기 달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팬데믹 이후 미주 한인의 41%

가 이전에 비해 증오 공격 위협을 느

끼고 있다고 스탠퍼드 보건대학 아

시안건강연구교육센터(CARE)가

발표했다.

CARE의 공동 소장이자 스탠퍼

드 대학 의대 교수인 브라이언트 린

박사는 지난 16일 에스닉미디어서비

스(EMS)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

학 연구자들이 아시안보건저널

(Journal of Asian Health)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해 한인을 비롯한 아시

안들이 미국사회에서 느끼는 위협

을 상세하게 전했다. 

논문은 2020년 18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해 출신 국가별

로 반아시안 정서에 따른 신체적 공

격 위협에 대해 조사했으며 한인은

총 응답자의 6%인 83명이 참여했다. 

83명 중 41%는 코로나 팬데믹 이

후 반아시안 정서로 인해 신체적 공

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시안 중 베트

남(58%), 중국계(51%)에 이어 세번

째였으며 심지어 백인에 비해 폭행

당할 위협을 4.4배 더 많이 느꼈다.

이는 중국계와 같은 수치이며, 베트

남계가 5.4배로 가장 많은 위협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 박사는 “기존의 반아시안 정

서에 대한 설문조사는 적은 수의 응

답자를 대상으로 아시아계를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서 조사했다”며

“반면 이번 조사는 많은 수의 아시

아계를 출신국가별로 나눠 각각 다

른 반응을 세분화해 조사했다는 의

미가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중국, 한국, 일본 동북아시

아 3국 및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

이 코로나 19기간 동안 반아시안 정

서로 인해 물리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

는 것을 드러냈다. 논문은 또 한국,

베트남계 등이 중국인과 비슷한 외

모 때문에 반중정서로 인해 공격당

할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논

문은 코로나19 기간의 반중정서가

중국계 이민자뿐만 아니라 한인 등

동아시아 이민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민자의 출신 국

가별로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고 결론지었다.

UC샌프란시스코 CARE의 반 타

박 박사는 “국립보건연구윈(NIH)

지원 연구결과 가운데 아시아태평

양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1% 미만

”이라며 “CARE는 현재 한인 등

10만명 이상의 응답자를 모아 아시

아계 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연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

다.

팬데믹 이후 한인 41% “증오 공격 위협 느껴”
스탠퍼드 보건대학 아시안건강연구교육센터 발표
한인들 공격 위협 우려, 백인보다 4.4배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매사추세츠 차량등록

국(RMV)는 26일부터 차량 등록

관련 사전예약제를 종료하고 언

제든지 필요에 따라 방문하는 워

크인 서비스를 재개한다. 그러나

러너스퍼밋, 운전면허 및 신분증

등 신청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

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콜린 오길비 차량등록국장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RMV는 지속적으로 고객서비

스 수준을 점검하고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팬데믹 동안 RMV는 모

든 방문을 사전예약 하도록 했었

다. 지난 2021년 주 코로나바이러

스 비상사태 해제 시에도 RMV

는 팬데믹 당시의 예약제를 지속

한다고 밝혔다. 

RMV는 차량 등록과 관련해 9

월 26일 이후 예약이 사전에 접수

돼 있는 경우 여전히 이를 유효하

다고 밝혔다. 26일 이후 차량등록

예약 시스템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된다. 

운전면허, 러너스퍼밋, 신분증

등의 예약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차량국은 운전면허 및

등록증 갱신의 경우 RMV 웹사

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

는 것이 편리하다며 온라인 처리

를 권장했다. 

hsb@bostonkorea.com

차량 등록시 26일부터 예약없이 RMV 방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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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오토인스펙션 스티거 지각갱신 벌칙 강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은 자동차

인스펙션을 제때 갱신하지 않는 경

우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게 된

다.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MV)은

조만간 제때 인스펙션 스티커를 갱

신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운전자

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신규 정책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새로운 인스펙션 규정에 따르면

12개월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인스팩션 스티커를 제 때 갱신하지

않으면 늦어진 개월 수만큼 스티커

의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 8월 유효기간 만료인 인

스펙션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10월에서야 인스펙션을 받은 경우 2

개월 늦은 만큼 기간이 단축되어 다

음해 8월에 스티커 유효기간이 만료

된다. 현재는 인스펙션을 받은 시점

에서 12개월간 스티커 유효기간이

보장됐었다. 

만약 새해까지 인스펙션을 취득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더 강화된

다. 모든 운전자는 다음 연도 1월에

모든 인스펙션이 종료되도록 자동

설정된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이 인

스펙션 만료일인 운전자가 내년 4월

에 인스펙션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

로 2024년 1월에 인스펙션이 종료된

다. 

RMV의 콜린 오길비 국장은 “차

량 소유주는 최종 인스펙션 날부터

12개월 안에 인스펙션 스티커를 취

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우선시해서

인스펙션 날짜를 제대로 지키길 권

장한다.”고 밝혔다. 

RMV는 올해 10월 1일부터 통과

된 차량의 인스펙션 보고서는 더 이

상 출력해서 운전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한 경우 프린트

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매사추세츠

인스펙션 스티커를 제대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RMV는 현재

584,000차량이 인스펙션 기한을 넘긴

채 운행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인스펙션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

으면 향후 이로 인해 경찰이 차를 세

울 수 있으며 $40의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인스펙션 비용은 $35이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사상 최대 세수 흑자를

기록한 매사추세츠주는 세수 잉

여율이 임금인상율보다 높을 경

우 이를 돌려주도록 규정한 1986

년 법안에 따라 30억달러에 달하

는 잉여금을 주민들에게 환급한

다. 

주정부는 9일 올해 11월 약 30억

달러의 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돌

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찰리 베이

커 주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년 예상보다 큰 세수 흑자

로 초과 수익분 30억달러를 납세

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돼 기쁘

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금의 지금 대상은 주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주민들

로 지난 2021년 세금보고를 오는

10월 17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

다. 주정부는 세금 환급을 받는

가구가 3백 60만 가구에 달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급금의 금액은 2021년 매사

추세츠 주 소득세의 약 13%에 달

한다. 예를 들어 주 소득세금이

$5,000이었다면 약 $650을 돌려받

게 된다. 

환급율은 현재 예측치이며 정

확한 수치는 10월 말께 최종 결정

될 전망이다. 세급 환급금은 세금

미납자, 차일드서포트 미납자, 등

주정부에 채무가 있는 경우 돌려

주지 않고 밀린 세금의 지급으로

충당된다. 

자신의 환급금은 주정부 웹사

이트(www.mass.gov/62frefunds)

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따로 신청하거나 하

지 않아도 11월부터 시작해 우편

또는 은행직접입금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환급금은 지난 1986년도

에 통과된 주 세수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세수가 임금상승분보다

더 크게 초과됐을 때 이 초과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지

난 주 주 감사는 주세청이 계산한

초과분 $2.94 billion을 인증했다. 

hsb@bostonkorea.com

MA 주민들, 11월 세금 돌려 받는다

신규 정책에 대한 불이익 적용 사례

스티커유효기간 스티커갱신달 새로운스티커유효기간 신규스티커 지속기간 

09/2023 11/2023 09/2024 10 

09/2023 09/2023 09/2024 12

09/2022 04/2023 01/2024 9

1986년 세수잉여 환급법 따라 30억달러 주민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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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3년만에 다시 돌아온 대면 한국학교, 활기찬 출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개교 47

주년이 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

일, 학부모회장 양원미)가 17일 학교 강당에

서 개학식을 갖고 2022학년도를 힘차게 시

작했다. 

3년만에 대면으로 친구들과 만난 학생들

은 활기차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즐

거워했다. 오랫만의 대면 수업에 마음을 놓

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교실 복도에서

자녀들의 수업모습을 지켜보며 서성였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교실 유리창을 통해 대

면 수업을 받는 자녀의 모습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기초-1과정에 입학한 한 신입생 학부모

는 “처음으로 학교라는 공동체에 보내게

되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아이가 어

느새 친구를 사귀고 선생님의 말씀에 열중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했다.”고 말하

고 “쉽지 않은 준비였을텐데 모든 선생님

들의 수고하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

했다. 

학교 점심시간은 뉴노멀을 실제로 경험

케 하는 시간이었다. 김밥과 무지개떡은 일

찌감치 동이 났고 미처 구입하지 못한 학부

모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음식을 구입해야

했다. 3년 만의 개학이라 학부모회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인기 종목인 떡볶이

와 오뎅은 판매되지 않았다.  

한편, 2019년 이후 3년만에 강당에서 열린

개학식은 박현아 교사의 개회선언으로 시

작됐다. 

남일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래 간만

에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강당에

모여 대면으로 개학식을 갖게 됨을 감사하

게 생각하며 이번 학년에도 열심히 공부하

고 모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한 후 각 과정 선생님들과 신입생들

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회 양원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한다. 학

부모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모들의 지원

을 바란다”고 말하고 학부모회의 사업 및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학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손

주의 할아버지로 학교를 방문한 김은한 전

이사장은 1974년 시작한 뉴잉글랜드 한국학

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뉴잉글

랜드 한국학교가 개교 47년이 되는 동안 많

은 분들의 수고하심으로 한국학교가 올곧

게 성장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한 후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

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선생님의 수고에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학생들은 고급3과정 백두반 학생들의 선

창에 맞춰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며 개학식을 마

쳤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비반 및

1-2과정 (리더 김희현 교사), 기초3-4과정 (

리더 이성희 교사), 초급1~3과정 (리더 주민

정 교사), 중급1~3과정 (리더 김소희 교사),

고급1~3과정 (리더 류민희 교사), 세종1~4

과정 & 성인1~2반(리더 박춘아 교사), 작문

교육1~4부(리더 이정설 교사), 문화교육부(

리더 양수연 교사) 등 8개 교육과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 남일 교장은 앞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들의 재

개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대표적인 프로

그램으로는 학부모 대상 교양강좌들과 서

예반, 생활영어반 등으로 앞으로도 더 다양

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

라고 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0월 29일부터

2~3주간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11월 중순에는 한글동화구연 & 동

시암송대회, 12월 말에는 제 20회 '꿈을 그린

노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글교육과 다양한 문화-역사교육을 제

공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한글

교육부문은 물론 미술 및 음악교육 교사로

동참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관심있

는  한 인 들 은  신 청  링 크

(https://forms.gle/9iriTXhQfvuD49vy6), 학

교 전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kore-

anschool.ne@gmail.com로 연락할 수 있다

. 자세한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를 방문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22학년 개학 및 개학식 개최

내가 지켜야 할 수칙 선서하는 모습

고구려반 수업모습 백제1반 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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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Law Office

주택시장 냉각되자 집 안팔고 렌트로 전환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주

택 소유주들은 팔리지 않는 집을 시

장에 내놓고 가격을 인하하기 보다

렌트로 돌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

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기지 이자

율이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 대신 단

독주택 렌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렌트수익을 선택하는 주

택 소유주가 많아지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최근 들어 수요감소로 내놓은 주

택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

고 가격은 지난 봄과 여름에 비해

점차 하락하고 있다. 많은 구매자

들은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주택가

격 폭증에 구매를 포기하고 렌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기 때

문이다. 

하락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길

꺼려하는 판매자들은 매물로 내놨

던 주택을 취소하고 호황인 렌트로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매물은 더

욱 줄어들어 구매자가 줄고 거래량

이 극도로 적어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회사 하우스캐너리

(HouseCanary)에 따르면 매물 렌

트 전환의 수가 1년 전에 비해 무려

58%나 상승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철회한 매물의 수는 전체 매물 수에

비해 여전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 

매물 렌트 전환현상은 점차 일반

화 되면서 존 번스 부동산컨설팅 회

사는 1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에

게 이를 설문조사로 돌리기도 했다

. 지역에 따라 수는 편차가 심했지

만 일부 인기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남부 캘리포니

아에서는 10%의 매물 렌트전환이

일어났고 텍사스에서는 9%가 이를

선택했다. 

월댐 소재 부동산판매 및 부동산

관리회사를 운영하는 앤서니 라마

키아씨는 “렌트비가 오르고 있다

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그냥 렌트로

내놓겠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집

을 팔아 이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

하든지 새로운 모기지를 얻는데 사

용한다. 최근 부동산 회사들과 부

동산 상품들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집을 팔기 전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

택을 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 회사들과 부동산 상품

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집을

렌트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투자방법이라고 말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이 같은 주장이 특히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 

보스톤 소재 녹스 파이낸셜

(Knox Financial)의 데이비드 프리

드만 대표는 “정체 또는 하락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팔려는 사람

들은 극히 적을 것이다. 집을 팔고

다시 사던 과거와 달리 이를 분리하

고 있으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렌

트를 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스 파이낸셜은 자신의 집을 렌트

로 돌리고자 하는 소유주들에게 모

기지 상품을 제공하고 집 관리를 제

공하는 회사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은 현재 평균

모기지 금리 이하로 이자율을 고정

(lockin)한다. 모기지 금리는 고정

상태이지만 렌트비는 점차 오른다

는 가정하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렌트를 선택한다.  

그러나 렌트 하우스를 소유한다

는 것은 위험도 따른다. 세입자들

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느닷없는

수리비용을 지출해야 하기도 한다.

또한 렌트시장이 냉각되어 렌트가

안될 수도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들에 따르면 많은 렌트 하우스 소유

주들은 주택시장이 다시 정상화되

면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반면 일부는

무기한 렌트 하우스를 유지하기도

한다. 

실리콘 벨리와 같은 비싼 지역의

경우 사람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하면서 렌트전환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일반적이다. 실리콘벨리의 콜

드웰 뱅커 부동산 라미쉬 라오 에이

전트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고소

득의 직장인이어서 주택 소유주들

은 렌트를 하는 위험이 최소화되는

까닭”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집을

렌트로 전환하는 것은 세일즈텍스

의 부담도 피할 수 있다. 

기존 주택 렌트전환은 집값 하락

을 막는데 일조하는 대신 렌트 공급

의 증가로 렌트비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코어로직에 따르

면 미국내 단독주택 렌트 비율은 6

월 13.4%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4

월 전년대비 14%에 비해 약간 하락

한 수치다. 

렌트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

다. 존번스부동산컨설팅에 따르면

7월 미 전역에서 주택 구매를 포기

하고 렌트로 전환한 구매자의 수는

11%였다. 특히 텍사스의 경우 렌트

로 전환 수치는 미국내 최고인 24%

였다. 

hsb@bostonkorea.com

주택 거래량 감소에도 매물 적어 가격 안떨어져 
렌트 전환 돕고 렌트 관리해주는 회사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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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이후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사

태로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

로 치솟았다. 내셔널그리드는 전

력 공급 발전소 측의 인상분을 그

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전망이다. 

내셔널그리드 최고소비자책임

자 헬런 버트는 올 겨울 시즌을 대

비한 전력을 두가지 시기에 나눠

구매했다고 밝혔다. 한번은 우크

라이나전이 발생해 막 가스값이

오르기 시작한 봄철에 구매했으

며, 가스값이 폭등한 9월 초에 또

한차례 구매했다. 

내셔널그리드는 폭등한 전기

요금에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겨울소비자절약이시셔티

브”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는 저소득 고객들에게 할인과 높

은 비용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내셔널그리드는 지난 주 주정

부에 난방 천연가스 요금 증가분

도 신청했지만 전기료에 비해 비

교적 완만한 22-24% 인상을 예고

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각 가구

는 약 월 $50정도를 추가로 난방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내

셔널그리드는 매사추세츠내 96만

가구 천연가스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비해 난방가스 요

금이 비교적 소폭으로 상승한 이

유는 내셔널그리드가 천연가스

구입을 여러 차례에 나눠서 진행

함으로써 가격의 인상 위험을 줄

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분

의 천연가스 분량을 전쟁이 발생

하기 전에 구입해 큰 폭의 상승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내셔널그리드를 통해 전

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약 1백30

만 가구에 달하며 전력공급을 제

3 공급업체가 아닌 내셔널그리드

가 조달하는 베이직 플랜을 이용

하는 고객은 66만 5천 가구에 달

한다. 

상당수의 타운과 시정부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

해 주민들을 대신 대량으로 전기

를 구입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셔널그리드와 에

버소스는 매사추세츠 주내 절대

다수의 가구에 가스와 전기를 공

급하고 있다. 에버소스는 1월부

터 6월까지 겨울시즌 전기요금을

주에 신고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

적인 인상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8월 천연가스 공급가의

인상으로 뉴햄프셔 주민들의 전

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어 이

번 겨울에 상당 폭의 인상이 예상

된다. 

올 겨울 매사추세츠 전기 요금폭탄
60% 이상 폭등 
▶▶1면에 이어서

보스톤 주택 8월 거래 2011년 이래 최저,
주택가격도 하락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그레이터 보스톤 부동산 시장

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8월 단독

주택 및 콘도 거래는 지난해보다 감

소했으며 집값 상승세는 전년 대비

완만한 상승폭으로 전환했다. 월별

로 살펴보면 8월 단독주택 중간 가격

은 $825,000 로 7월 $840,000과 비교했

을 때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연

합(GBAR)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모

기지이자율 인상, 집값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치하락

등으로 인해 올 봄철 이래 수요가 지

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거

래 감소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1가구 단독주택의 거래는 지난해

에 비해 7.1% 하락한 1,454건이었다.

이는 2011년 이래 8월 한달 주택 거래

수 중 최저치다. 그렇지만 지난 7월

거래량인 1,387건에 비해 4.8% 상승

했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지난 8월 994

건이 거래돼 지난해 8월 1,330건에 비

해 무려 25.3%가 줄었다. 이는 2010

년 8월 879건이 거래된 이후 최저치

다. 콘도 거래는 월별로도 꾸준히 하

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104건보다 10%가량 하락했다. 

GBRA 멜빈 바이에라 회장은 “

오래 걸렸지만 주택시장은 정상화

되고 있다. 수년간 매물 부족으로 셀

러들에게 유리한 시장이었으나 구

매자들이 최근 시장상황에서 구매

를 포기하거나 구매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집을 좀더 오

래 볼 수 있는 기회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구매 수요 저하로 거래는 줄

었으나 매물의 부족으로 가격은 오

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8월 단독

주택 중간가격은 $825,000로 전년 동

월 대비 5.8% 인상된 상태를 유지했

다. 

보스톤 주택 중간가격은 2019년 11

월 이래 3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오르고 있는 추세다. 콘도시장의 경

우도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오르는 추

세다. 8월 중간가격은 $652,950로 지

난해 8월 $635,000에 비해 2.8% 인상

됐다. 

“구매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서 가격의 상승세는 거의 멈췄지만

매물이 적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대부분의 주

택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asking

price)보다 높게 팔렸다.”고 라이베

리아 회장은 말했다.  

그럼에도 구매자들의 오퍼는 현

저하게 줄었다. 과거와 같은 오퍼 전

쟁은 거의 사라졌으며 가격조정은

좀더 일반화 됐다. 따라서 일부 커뮤

니티에서 가격은 이미 정점을 찍었

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가격이 내

리고 있는 중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이를 반영하듯 월별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6월 단

독주택 중간가격은 사상 최고인

$899,950이었으며 7월에는 840,000, 그

리고 8월에는 다시 1.8% 떨어진

$825,000였다. 콘도 중간가격은 지난

4월 사상 최고치인 $715,000를 찍었

으며 8월에는 이보다 8.6% 떨어진

$652,950었다. 

한편 단독주택의 매물은 8월 전년

동월에 비해 1.7% 증가한 1,433건이

지만 올해 7월, 월 1,714채에 비해서

는 14.9%가 줄었다. 콘도는 여전히

매물이 적었다. 전년동월에 비해 매

물이 12.4% 떨어진 1,696채였으며 월

별로 지난 7월 2,066채에 비해 17.9%

가 하락했다. 

hsb@bostonkorea.com보스톤 교외의 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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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쏭의 5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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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녕 하 세 요  유 튜 브 채 널 (yogasong-

hayeon)과 요가스튜디오(yogafulnesslife)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 송하연입니다. 여기에 두

아이의 엄마의 타이틀까지 더해 그야말로 더

없이 바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데요,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어떻게 하면 활기

차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제가 아침마다 반복하고 있는 그야말로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스트레칭 3가지를 소

개해드립니다. 제 영어 유튜브채널에서

‘Yoga Song Hayeon’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 중 ‘13min Morning Yoga’편을 찾아

해보시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Single Leg Stretch : 둔근(엉덩이), 척추, 코

어 강화

1단계  네발 기기 자세에서 왼다리를 뒤로 길

게 뻗어줍니다.

2단계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시면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3단계  영상을 참고해 호흡과 함께 다리를 펴

고 무릎을 접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TIP! 두 어깨를 귀에서 멀리 보내고 목을 길

게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가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Side stretch : 옆구리, 허벅지앞 스트레칭 

1단계  첫번째 자세가 끝나면 바로 왼발을 앞

으로 보내줍니다.

2단계  엉덩이를 살짝 바닥으로 내린 상태에

서 왼팔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오른팔을 길게

천정으로 뻗어줍니다. 

3단계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살짝 왼

쪽으로 끌어당겨 옆구리와 허벅지의 스트레칭

을 한단계 더 깊게 진행합니다.

TIP!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밑에 담요나 수

건을 받치고 진행해주고 옆구리 스트레칭을

할때는 일정하게 호흡하며 복부도 살짝 당겨

주는 거 잊지 마세요!!!

3. Half Split : 허벅지 뒷면 (햄스트링), 무릎뒤

와 종아리, 발목

1단계  두번째 자세가 끝나면 바로 왼다리를

뻗어 허벅지 뒷면을 늘려줍니다.

2단계  두손을 바닥에 내려놓거나 한손으로

발목이나 발가락 혹은 발등을 끌어당겨줍니다

.

3단계  허리를 최대한 펴 척추를 곧게 유지

한 상태에서 가슴을 좀더 허벅지 가까이 보낼

수 있다면 도전합니다.

TIP!  이 자세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다면 두

손밑에 요가블럭을 사용해 받치거나 한손을

벽에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줌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홈트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하연쌤과 함께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

가&필라테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

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

트레스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2.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

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4.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

생 만족도 극대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매일 아침마다 따라하는 굿모닝~ 스트레칭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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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장중 1,410원도 넘어…1,409.7원 마감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122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

에 장중 1,410원을 돌파하는 등 1,400

원 선을 넘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

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5원 오른 달러당 1,409.7원에 거래

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상승

한 1,398.0원에 개장한 뒤 바로 1,400

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장 중 오름폭을 확대하다

가 장 마감 직전에는 1,413.5원까지

뛰었다.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

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

월여 만에 처음이다. 종가 기준으로

는 2009년 3월 20일(1,412.5원) 이후

최고치다.

달러화는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

도(Fed·연준)가 단행한 금리 인

상 여파로 강세를 나타냈다.

연준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를 0.75%포인트 올리고, 앞으로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

했다.

연준은 앞으로 남은 두 번(11월

·12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도 '빅스텝(0.5%포인

트 인상)'과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

인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반

영하는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연

말 금리를 4.4%로 전망했는데, 이

를 위해서는 1.25% 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FOMC

정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물가상

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

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11을

돌파하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

지 올랐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이 적기

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마치고 기자

들과 만나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투기 심리가 확대되는 등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

요한 순간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

응한다는 방침을 엄격히 견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

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펀더멘

털(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해서 쏠

리고 있다고 생각해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

엔당 970.70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71.35원)보다 0.65

원 내렸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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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

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

장의 예상을 웃도는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내놓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됨에 따

라 미국 달러화가 20년 만의 최고치

로 뛰어올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

르면 주요국 통화 6개와 비교한 달러

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가 이

날 111.63까지 올라 2002년 5월 이후

2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16%

이상 상승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관련 데이터를 취합한

1972년 이래 가장 큰 연간 상승 폭이

다.

이날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

로 1.2% 올랐다. 유로화는 미국 시장

에서 장중 0.9810달러까지 하락,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

난달부터 1유로가 1달러를 밑돌며 '1

유로=1달러'를 의미하는 '패리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달러화는 일본 엔화 대비로도 강

세를 보였다. 장중 달러화 가치가

144.695엔까지 올랐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달러화 강

세에 장중 37년 만의 최저치인 파운

드당 1.1237달러까지 밀렸다.

이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

인트 인상하면서 공개한 점도표(연

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

주는 도표)가 달러화 강세에 다시 기

름을 끼얹었다.

점도표에 따르면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 참가자들이 제시한 기

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올해 말

4.4%, 내년 말 4.6%로, 이전 전망치

인 올해 말 3.4%, 내년 말 3.8%보다

대폭 상향 조정됐다.

특히 연말 기준금리가 4.4%까지

오른다는 전망으로 인해 연준이 올

해 남은 2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한

번 더 0.75%포인트 인상을 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인식됐다.

이에 연준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

는 강력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입

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령 등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의 확전 양상도 달러화 초

강세를 한층 부추겼다.

앞서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

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전

격적으로 발표하고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핵

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일찌감치 유로화는 매도 공

세에 시달렸다.

캐나다 은행 스코티뱅크의 숀 오

스본 최고 환율 전략가는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화가 부상했다고 말했다.

22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화 초강세가 이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1,400원대를 돌파, 오전 11시 6분 현재

1,408.77원으로 전날보다 12.97원 뛰

어올랐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

매파조치연준, '킹달러' 가속…달러가치 20년새 최고치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강조한제롬파월연준의장

일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

일본 엔화의 가치도 같은 시간 달

러화 대비로 144.44엔, 중국 위안화는

7.0922위안을 기록,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

로 아시아 증시도 내리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간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49%, 2.10%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증시의 닛케이 평균주가(닛

케이225)(-0.92%)와 홍콩 항셍지수

(-1.69%)도 내리고 있다.

단,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0.17%)와 선전성분지수(0.43%)는

상승하고 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도 연준의 '슈

퍼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자세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7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1.71%), 나스닥 지수(-1.79%)가 모

두 하락했다.

향후 달러화 가치가 얼마나 더 오

를지는 이견이 있다.

오스본 전략가는 달러화가 이미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그

는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

일 것이지만 추가 상승을 고려하기

가 꺼려진다"며 "하방 위험을 무시하

는 것은 자기 만족적일 것"이라고 지

적했다.

반면 호주뉴질랜드(ANZ) 은행

의 데이비드 크로이 전략가는 블룸

버그통신에 "달러화는 지난 1년간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 상승

했다"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서) 가장 앞서고 있기에 상황이 달라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 선물도 출렁이면

서 향후 미국 증시 약세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VIX 선물

의 10월물이 11월물보다 0.28%포인

트 올라 6월 중순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VIX 선물은 통상 근월물에 가까

울수록 가격이 저렴한데, 반대로 가

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투자자들

이 단기 이벤트를 더 우려하는 것이

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020년 이후 이런 역전 현상이 5번

있었는데, 지난 6월 역전 당시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가 급락한 바 있다.

pseudojm@yna.co.kr

러시아-우크라 전쟁 위기 고조도 달러 초강세에 일조
뉴욕증시 이어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약세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
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있습니i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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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  한

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

도가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활하고 있다

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약 10억원)를 투자하

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

약 51조5천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끌

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

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

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

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

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

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달러(약 21

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 가량

의 신청자들이 제도 중단으로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아 이 제

도를 통해 뉴욕의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인 허드슨야드에 투자한 중국

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0년 코

로나19에 따른 사업 손실로 개발사

가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이민자들을 속

여 버몬트주의 한 생명공학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에는 뉴욕주 주민 2명

이 투자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도

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연결해

주고 영주권과 큰 수익을 얻게 해주

겠다면서 2천700만달러(약 376억원)

의 자금을 끌어들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

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했다.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

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달러(

약 14억6천만원)로 높이되 경제적으

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

달러(약 11억1천만원)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

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

미국 투자이민 제도 재개…중국·인도 부유층 다시 몰린다

화했다.

미 20개주에서 10여개 투자이민 관

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EB5AN'

의 창업자인 샘 실버먼은 "마치 사람

들이 영화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같다"며 "영화표 숫자가 제한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무도 줄을 서지

않은 새 상영관 두 개가 막 문을 연

셈"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투자이민 재개는 코

로나19 봉쇄 등으로 부유한 중국인

들이 중국을 떠나려 하거나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

층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

드 파트너스' 등에 따르면 올해 자금

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

들이 약 1만명, 이들의 자금 규모가

480억달러(약 66조9천억원)에 달하

며, 이민을 하려는 인도인 부유층도

8천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에 투자이민 요건이 이전보

다 강화됐는데도 그동안 억눌린 투

자이민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고 미

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버니

울프스도프 전 협회장은 말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해 투자이민 전

문 사이트인 'EB5인베스터스닷컴'

이 지난주 베트남에서 3년 만에 연

미국 투자이민 행사에는 이전 행사

보다 많은 수백명의 투자자와 변호

사 등이 몰려들기도 했다.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이민 사

업을 다루는 마이애미의 로널드 필

드스톤 변호사는 EB-5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 제도와 달리

도시 외 저개발 지역 등의 일자리 창

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

대했다.

이 제도 운영 담당 부처인 미 시민

이민국(USCIS) 대변인은 성명을 통

해 새 법이 "EB-5 프로그램의 중요

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모든 투자이

민 신청을 법과 규제에 부합해 처리

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

했다.

투자사기 등 논란에 이민 요건·관리 강화
실업률 높은 지역 투자시 영주권 조기 발급 '패스트트랙'도

미국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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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대통령과환담후주변 인사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윤석열 대통령.

재외 한인들의 국적 정체성을 되묻게하는유승준

외교참사' 언급 자체가 상당히 유감…진위도 판명해봐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

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

바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

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

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0시

무렵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외교 참사

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

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대

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

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무대 위의 공적 말씀

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야

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

지 모르지만, 진위도 사실은 판명을

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 대

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

정공약 회의' 참석 뒤 회의장을 나오

며 한 발언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보

면 윤 대통령은 당시 박진 외교부 장

관 등 주변 인사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가 미 의회

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미 인플레이

션 감축법(IRA)이나 바이든 대통령

이 앞서 밝힌 감염병 퇴치를 위한 60

억 달러 추가 기부 구상과 연결 짓는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장에 있던 이 관계자는 '사적 발

언이라고 해도 해당국 의회 인사들

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할 수도 있다'

는 언론의 지적에 "그 해당국이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글

로벌펀드 공여금과 관련해 미 의회

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

해 사과 표명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

문에는 "어떤 회담과 관련한 공식적

인 입장을 밝히신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

다는 취지"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

했다.

jun@yna.co.kr

윤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에 대통령실 "외교성과 연결 부적절"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법원 '교통정리' 요청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가

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

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

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

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

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

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

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

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

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

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

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

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

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

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

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

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

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

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

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

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

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

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

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

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

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

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

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

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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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인들의 국적 정체성을 되묻게하는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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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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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나 삼국유사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김유신은 환갑년에 태종무열왕의 딸 지

소공주를 아내로 맞이 할 때까지 기혼이었는

지, 미혼이었는지, 사별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뿐만아니라 김유신 열전에는 모든 자

녀들이 지소가 낳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아

내 지소부인智炤夫人은 태종대왕의 셋째 딸

이다. 아들 다섯을 낳으니 맏이는 이찬 삼광三

光이고, 다음은 소판 원술元述이며, 다음은 해

간海干 원정元貞이고, 다음은 대아찬 장이長

耳이며, 다음은 대아찬 원망元望이다. 딸은 넷

이다. 서자庶子로 아찬 군승軍勝이 있는데, 그

어머니 성씨는 전하지 않는다. 뒤에 지소부인

은 머리를 깎고 거친 옷을 입고 비구니가 되었

다). 거의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삼국

사기와 화랑세기를 교차 검증해 보면 장남 삼

광과 딸 넷이 지소가 낳은 자녀들이 아님을 입

증할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김유신의 첫

부인 영모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랑세

기에는 김유신의 장남 삼광에 관한 기록이 없

다.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김유신과 영모가

612년 결혼해서 낳은 딸 넷이 여기저기 등장

한다. 그들을 한 군데 모아보면, 첫째 딸의 이

름은 진광晋光으로 27세 풍월주 김흠돌의 부

인이 되었다. 둘째 딸은 신광信光이며 문무왕

이 된 김법민이 태자 시절 그의 첩이 되었다.

셋째 딸은 작광作光인데 보로전군寶路殿君

의 후처가 되었다. 보로는 진평왕의 아들로 정

희(김유신의 동생)의 딸 흠신을 첫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흠신은 두 딸을 낳은 뒤 풍월주

진공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를 감지한 진공은

흠신이 병이 있다고 소문을 내어 그들을 이혼

하게 하였고, 결국 흠신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 넷째 딸은 영광令光인데 김흠순(김유신의

동생)의 셋째 아들인 반굴盤屈과 결혼하여 영

윤令胤을 낳았다. 삼국사기나 다른 사서에는

영윤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화랑세

기에는 김유신의 넷째 딸 영광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김유신의 장남 삼광이 지소의 아들

이 아니고 첫 부인 영모의 아들임을 고증해 보

고자 한다. 

삼국사기에, “천존天存의 아들 한림漢林

과 유신庾信의 아들 삼광三光은 모두 나마奈

麻의 관등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宿衛하

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권6, 신라본기, 문

무왕6년 여름4월). 

문무왕6년은 서기 666년이다. 김유신과 지

소는 655년12월에 결혼하였다(삼국사기). 삼

광이 그들의 아들이라면 656~7년생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나마는 당시 신라 17관등 중 11등

급이었다. 즉, 10살 정도의 소년이 나마로 당

나라에 들어가 황제를 숙위했다는 것이다. 과

연 가능했을까?  

참고로 김천존(? ~ 679¬)은 김유신과 함께

백제 도살성을 공격하였고(649년, 진덕여왕3

년), 또한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의 계백

을 격파하는데도 참전하였다. 문무왕 19년

(679년)에는 중시의 벼슬도 하였다.

같은 삼국사기(문무왕8년, 668년6월12일)

의 또 다른 기록, 

“… 유인궤가 황제의 칙명을 받들고 숙위

宿衛하던 사찬 김삼광과 함께 당항진에 도착

했다. 왕이 각간 김인문에게 성대한 예식으로

맞게했다”

유인궤는 당나라 장수이고, 김인문은 문무

왕의 동생이다. 그리고 사찬은 8등급의 관위

이다. 열 두세살 정도의 소년이 사찬의 관위로

당나라 황제의 칙사를 수행하여 귀국했다는

기록이다. 과연 가능했을까?

뿐만 아니라 삼광에 관한 기록은 신문왕대

에도 나오는데(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3

년, 봄 2월, 683년), “(신문왕이) 순지順知를

중시로 삼았다. 일길찬 김흠운金欽運의 작은

딸을 맞아들여 부인으로 삼았다. 먼저 이찬 문

영文穎과 파진찬 삼광三光을 보내 기일을 정

하고, 대아찬 지상智常을 보내 납채를 하였는

데… 하략”

일길찬은 7등급이고, 이찬은 2등급이며, 파

진찬은 4등급이고, 대아찬은 5등급이다. 앞서

인용한 삼국사기의 기록도 모순이 있지만 12,3

세의 소년이 8등급이었다가 14,5년 뒤에 네 단

계를 승진해서 26,7세의 젊은이가 진골만이

될 수 있는 파진찬이 되어 있다. 과연 가능했

을까?(역사 속에는 젊은 나이에 벼락 출세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세

조 재위시 남이는 26세에 공조판서를 거쳐 27

세에 병조판서가 되기도 했다. 정조 때 홍국영

은 28세에 도승지가 되었다. 심지어 현대사에

도 30대에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원용덕, 백선

엽, 정일권, 장도영 등 다수가 있다).

삼국사기 나오는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보

면 삼광은 지소가 낳은 아들이 아님이 분명하

다. 그리고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네

딸은 모두 삼광과 함께 광光자 돌림을 쓰고 있

었다. 그래서 삼광은 지소가 아닌 영모가 낳은

아들로 막내였을 가능성도 크다. 그는 문무왕

재위(661~681년) 시에는 나마(11등급), 사찬(8

등급) 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신문왕 재위

(681~692년) 시에는 파진찬(4등급)으로 모습

을 보인다. 김유신과 영모가 결혼한 해가 612

년이니, 만일 삼광이 그들의 맏아들로 태어났

다면 50대 중반에 나마(11등급) 였고, 또한 70

대에 고작 파진찬(4등급)의 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유신은 612년 영모와

결혼하여 딸 진광, 신광, 직광, 영광과 아들 삼

광을 낳았고, 환갑을 맞은 해인 655년에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셋째 딸 지소를 맞이하여 원

술, 원정, 장이, 원망 등 아들 넷을 낳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조선왕조실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6세 풍월주風月主 진공眞功(6)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물가상승, 이자율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 불균형, 등으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 변

화에 따라 마음 역시 불안해진다. 이러한 시

점에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투자 기본이

있다. 투자 기본은 3,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 투자 기본이 무엇

인지 함께 나누어 본다. 

성공하는 투자는 자산분배를 먼저 고려

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필자가 주

식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13년(2009-

2021) 평균 수익률이 15% 이상이었다고 언

급하면 이 종목(S&P 500 Index)에만 투자

하라는 뜻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수익률은 매우 높았지만, 2020년 3월에

34%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

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주식과 채권을 함께 이용하는 것

이다. 주식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오르고 내림의 폭(Volatility)이 크다. 채권

은 정해진 이자를 받으므로 큰 수익을 기대

할 수는 없지만 움직이는 폭이 주식과 비교

해서 상당히 적다.

주식 보유가 적어지고 채권 보유가 많아

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성도 그만큼 적

어진다. 이에 따라서 수익률도 낮아지지만,

투자 위험성이 적어지는 비율만큼 똑같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학

설이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

folio Theory)이다. 이 논문으로 시카고 대

학의 마코위츠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

상했다. 

자산분배 다음에는 분산투자를 해야 한

다. 주식에는 큰 회사, 중간 회사, 작은 회사,

외국 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채권 투자 역시

정부 채권과 회사 채권으로 구분되며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만기일에 따라서 단기, 중기

, 장기 투자로 구별된다.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의 기본이다. 미래에 어떠한 종목에서 수익

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올해의

톱 수익률 종목이 내년에 최악의 종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최악의 종목이 시간이 지나

면 효자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자산분배와 분산투자 이후 해야 하는 것

은 포트폴리오의 재조정(Rebalance)이다.

기본적인 예로 주식에 50% 그리고 채권에

50%가 투자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비율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식이 55%

로 증가하고 채권이 45%로 감소하면 주식

5%를 팔아서 채권을 5% 사들여 원래 형성

했던 주식 50%와 채권 50%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의 감정(Emo-

tion) 없이 결정된다. 재조정은 모든 투자자

가 원하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이성적

인 결정이다.

성공하는 주식투자의 기본은 간단하다.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상

몸무게를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먹는

것을 조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

면 의학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이어트(Diet)를 할 수 있지만, 실

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는 어떠한 환자

가 밀어 닫쳐도 차분하게 대처한다. 오랜 기

간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갑

작스럽게 변동하면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한다. 큰 변화에는 이

성적인 마음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모르는 것

을 모른 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실수로

이어진다. 은퇴 후 실수는 더욱더 치명적이

다.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어느 2년간 나의 돈이 투자되

어 있으면 원금보다 높아질 확률이 80%가

되고 6년간 투자되어 있으면 90%가 되고 16

년간 투자되어 있으면 원금보다 적어질 확

률은 0%가 된다. 다시 요약하면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할수록 원금보다 적어질 확률

은 점점 낮아지고 같은 기간 주식시장이 창

출하는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참

고로 오랜 주식시장(미국 500대 기업이 모인

종목)의 연평균은 10%이다. 

주식 투자 위험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산분배와 분산투자로 형성된 포트폴리오가

절대 필요하다. 투자자는 일시적인 시장 하

락을 감수하며 장기적인 마음과 함께 투자

하면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

히 노력하기에 기업이 발전하고 주식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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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위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힘

들더라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극복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전: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게 되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

다.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더는 미련을 갖지 마세요

.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1일 길일. 26, 29일 주의.

쥐띠 | 꼼꼼히 확인해야

●운수: 여러 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따라줍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도 이제는 훌훌 털어내고 벗어납니다. ●금

전: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소중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소띠 | 만족할만한 결과가

●운수: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수입은 무난한 편입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판단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의

심만 하고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1일 길일. 26, 29일 주의.

토끼띠 |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감

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변화 주지 말고 그

대로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금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 붙잡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정: 머릿속으로는 수없

이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6, 30일 길일. 28, 1일 주의.

범띠 | 물이 고여 있으면

● 운수: 운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연결될 것입

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현실은 힘들어도 잘 지나가게 됩니다. ● 금

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도

생깁니다. ● 애정: 더는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에 감춰두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하

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면 잘 전해질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8,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용띠 | 신나서 일하게

● 운수: 너무 완벽함을 도모하다 보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야 하는 때도 있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

둑해집니다. ● 애정: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가까이에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6, 29일 길일. 28, 1일 주의.

뱀띠 | 돈이 들어오게 되는

● 운수: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은 되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해놓고 또 막상 코앞에 닥치면 이런저런 이유로 따

지고 가리게 됩니다. ● 금전: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신의 손안에 있던 것이 빠

져나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애정: 힘들다고 하면서도 미련의 끝

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

말띠 | 막상 코앞에 닥치면

●운수: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하나씩 극복해나가야 차츰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됩니다.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보

다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1일 길일. 28, 30일 주의.

양띠 |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운수: 신체 에너지가 상승하니 의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

다. ●금전: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

다.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애정: 모

처럼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8일 길일. 26, 30일 주의.

닭띠 |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운수: 다시없을 인생의 기회라 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아야 하겠습

니다.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하

게 될 것입니다. ●애정: 애정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30일 길일. 28, 1일 주의.

원숭이띠 | 새록새록 피어나는

● 운수: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감정에 빠져있

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처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애정: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처지에서 화나게 하는 말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8일 길일. 27, 29일 주의.

개띠 |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 운수: 내 자식이라도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

을 기억하고 자신처럼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먼저 내실 있게 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는 이

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 애정: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감정싸움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1일 길일. 25, 28일 주의.

돼지띠 | 내실 있게 해야

문화/칼럼

  

우리집 거실 탁자위에는 조그만 화분 하

나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는 비교적 꽃 나

무가 많아 일년내내 여러가지 꽃이 피어나

기에 평소에 집안에까지 화분을 놓지 않고

살고 있는데 지금처럼 탁자에 예쁜 꽃 화분

이 놓여 있음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짠돌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구입

하지 않음은 물론, 모든 계산에 정확한 남편

이 꽃 화분을 사오는 일은 정말로 드믄 일이

었습니다. 꽃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고 기

쁘게 하기 마련이지요. 왠일이냐고 묻는 저

에게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나를 더욱 기

쁘게 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시장보기는 여성인 아내의 몫이

었지만, 세상이 변한 요즈음에는 남편들도

육아나 요리, 시장보기 등 가사노동을 남녀

구별없이 하는 세태가 되었지요.

어느날, 남편이 혼자 그로서리에 나가 몇

가지 물품을 사고 계산하기 위하여 줄을 서

고 있는데 뒤에서 어린아이 칭얼거리는 소

리가 들리기에 둘러보니 피부색이 조금 다

른 여인이 물건이 가득 담긴 cart를 잡고 섰

는데 어린 자녀들이 곁에서 칭얼거리는 것

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그 여인의 처한 상황이 안되

보여 남편은 그들을 앞으로 세우고 자신은

뒤에 가서 섰다고 합니다.

다시 남편의 차례가 되어 계산을 하는데

돈이 남기에 물으니 앞서 간 여인이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뒤에 오는 "동양 어른"에게

보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말한 "동양 어른"은 물론 저의

남편을 지칭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애초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민망스러웠지

만, 얼마 안되는 그 공짜 돈(?)으로 예정에 없

으나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 온 것이라는 사

연을 듣고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시아버님의 용모와 성

품을 빼어 닮은 남편은 남녀노소 누구에게

나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

만, 미국에 와서도 우리 세대에 한국에서 배

운 영어보다 훨씬 능숙하게 미국인들과 소

통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혹시 "방언의 은사

"를 받은 것이 아닌가,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분한 비유가 될지 모르

겠으나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가 퇴임후에

고향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듯이,

남편도 한때 작은 교회에서 기초 복음반 교

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때때

로 반원들에게 당신의 신앙 간증을 들려준

다고 하였는데, 남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

이 "당신 남편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다."고

인사를 해 온 적도 여러번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까

지 나에게 "너의 남편은 nice man"이라고 하

는 등 남편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보병부

대의 사령관인 별자리 장군과도 친밀한 관

계이기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빈병이나 깡

통을 모아 생활하는 "깡통 할아버지"라는 별

명을 가진 노인과도 호숫가를 정답게 거니

는 등, 직업에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

나 친구가 되는 성품의 소유자로서, 어느 단

체 모임에서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에는 반

드시 그 주최측을 찾아가 인사하기를 잊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은색 바탕에는 아무리 고운 색

을 섞어도 검은색이 되듯이 성품이 부정적

인 사람에게는 어떠한 친절한 인사말도 그

진의를 왜곡하게 마련인가? 때때로 그런 부

정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저희 부부를 곤혹

스럽게 한 것이 있었기에, 비록 친절한 인사

라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조

심하는 터에, 그날 남편과 그 낯선 아이들 엄

마사이에 있었던 친절은 "코로나 19"이후에

"인종차별적 묻지마 폭행"이 더운 빈번해진

요즈음 세상에서 얼마나 바람직한 인간애인

가?

아직도 밖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험한

세상이지만, 수년전부터 한국의 여러 가수

들이 즐겨 부른 "그대와 나"라는 노래말을 패

러디하여 "이 나이 되어서 예쁜 꽃 사다준 그

대 그리고 나"를 흥얼거리며 탁자위에 놓인

꽃을 바라보는 나는 소소한(소박하나 소중

한) 기쁨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요즈음입니

다.

 

소소한 기쁨속에서 민유선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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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

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

을 다루는 미스터리 스릴러 '

블라인드'가 16일 시청자들

을 찾는다.

연출을 맡은 신용휘 감독

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tvN 금토드라마 '블라인드'

제작발표회에서 "멋있거나

그럴싸하게 살인을 묘사하기

보다 배우들의 감정과 진심

을 더욱 잘 담아내려고 했다"

고 밝혔다.

드라마 '터널', '보이스4' 등

어두운 분위기의 장르물을

만들었던 신 감독은 "아마 현

존하는 연출가 중에 제가 (작

품 속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

했다.

그는 "장르물이 좋아서 장

르물만 해 온 건 아닌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잘

하게 된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배우들의 감정 연기

가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그분들의

진심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

해 눈빛과 말투 등을 디테일

하게 잡아내려고 한다"고 강

조했다.

'블라인드'는 살인사건 현

장마다 독특한 흔적을 남기

는 일명 '조커 살인사건'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

명이 하나둘씩 살해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혈

형사 류성준(옥택연 분)과 법

과 원칙을 중시하는 완벽주

의 판사 류성훈(하석진) 형제

, 그리고 배심원으로 참여했

던 사회복지사 조은기(정은

지 분)가 범인을 추적한다.

옥택연은 "성격이 정반대

인 류성준과 류성훈 형제는

물과 기름을 섞은 듯한 느낌"

이라며 "형제 관계를 융화시

키는 역할을 정은지씨가 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형사 캐릭터는

사건의 실마리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류성준은 쫓

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

의 소용돌이 안에 있다"고 차

별점을 꼽았다.

하석진은 "이런 작품은 지

금 안 하면 언제 또 할 수 있

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

연을 결심했다"며 "호불호가

갈릴 만큼 장르물의 특색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말했

다.

정은지는 "정의에 대해 고

민해 본 모든 어른 분들이 한

번쯤은 봐야 하는 작품"이라

며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정의는 무엇인지 등

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10시 40분 첫 방

송.

coup@yna.co.kr

'블라인드', "배우들 감정 연기에 초점 맞춘 장르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셧 다운'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공개 5일 만

에 1억건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

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4시 49분께 1억뷰를 넘겼다. 지

난 16일 오후 1시 공개 이후 5일

3시간 만이다.

블랙핑크는 이로써 이 영상

을 포함해 총 34편에 달하는 억

대 유튜브 영상을 보유하게 됐

다.

'셧 다운'은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를 샘플링한 힙합곡

으로 뮤직비디오 제작에는 YG

엔터테인먼트 자체 최고 제작

비가 투입됐다.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신보 발매 이후

160만명 증가해 8천160만명에

이른다. '셧 다운'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에서 4일 연속으로 1위를 기록

했다.

블랙핑크 '셧 다운' 뮤비 5일 만에 1억뷰 달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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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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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어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쉐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베벌리 타운 피자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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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부했던 이탈리아 교수의 술회

이다. ‘수다스러운 하숙집 아줌마가 훌륭

한 한국어 선생님이었다. 매일 이런저런 주

제로 대화하면서 듣고 말하는 실력이 하루

가 다르게 늘었다.’ 그가 펼쳐 보이는 한국

어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요샌 한국말을 제법 할줄 아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말은 곧잘 한다만, 글쓰

기는 다르다.  또한 글쓰기에 앞서 글을 이해

하는 문해력이 먼저 일수도 있겠다. 어휘력

이라 해야 하나.

어휘력이라 하기에 떠오르는 신문기사가

있다.  심심甚深한 사과謝過를 지루하고 재

미없는 사과라 잘못 알아들었단다. 또한 금

일今日마감을 금요일에 마감으로, 고지식하

다를 고지식高知識이라 오해한다는 거다.

사흘 (3일)을 사일인 4일로 우겼다던가.  이

런걸 고지식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

이 없다) 하다 해야 하나. 읽히는 대로 읽고

이해하려 했으니 말이다. 하긴 문해력이란

말도 그러하고 어휘력이란 단어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신문기사는 이어진다. 나무와 꽃이름을

요즈음 젊은이들은 너무 모른다. 불평을 듣

던 젊은이의 항변이다. ‘꽃과 나무이름은

몰라도 커피 이름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

노, 모카, 바닐라 라테는 압니다.’  연세지

긋한 분들이야 그저 다방커피만 기억 할수

도 있겠다. 봉지 커피던가. 

나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나무와 꽃이름

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책꽂이 식물도감엔

한국품종인 나무와 풀과 꽃만 있다고 애써

변명한다. 어중간한 중늙은이 이며 어설픈

꼰대인가. 

풀꽃도 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어디서건

어렵지 않게 눈에 띄인다. 노란색도 있을 것

이며, 분홍에, 흰색꽃도 있을 수있다. 그러나

그 꽃들을 이름없는 무명화無名花라 하진

않는다. 내가 모를 뿐이다.

가을꽃 중엔 국화도 있으며 코스모스도

있다. 용해원 시인의 코스모스 길 이다. 

코스모스 길을 따라

너무도 좋은 그대가 

달려올 것만 같아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용해원, 코스모스 길 중에서)

보스톤 가을꽃은 어떤게 있던가. 동네 어

느집 마당엔 무궁화가 피었다. 단풍도 이젠

굵게 물들기 시작했다. 나무는 Maple 인가?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

보 2:9)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59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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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고스 선교관> '상담실 개원' 감사예배를 드리며... 

지난 9월 18일(일) 뉴욕 노던 블러바드

소재 <로고스 선교관> '상담실 개원' 감사

예배가 있었다. 뉴욕로고스교회(담임: 임

성식 목사)의 성도들과 뉴욕 각계의 목사

님들 그리고 신학생들 모두 약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와 감사의 예배를 드

렸다. 뉴욕  플러싱 <로고스 선교관>에는

선교 카페 '에이레네(평강)'가 이미 있었

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고 있었

던 터였다. 이번 '상담실(담당: 신 영 전도

사)' 오픈을 계기로 카페 '에이레네'도 함

께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상담실과 카페

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다.

우리네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 '로고스

상담실'이 오픈되는 과정에서의 만남도

그랬다. 그 어떤 결과보다는 공부하며 준

비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의 신분이었

다. 열심보다는 시간이 허락될 때 언제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늘 하는 편이다. 그래

서일까.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우연인 듯

싶으나 나 자신이 느끼기에 단 한 번도 우

연인 적 없었다. 늘 알게 모르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뉴욕에

서의 신학대학원 공부와 상담사역(상담

실 오픈)이 그저 우연이지 않았음을 깨달

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뉴욕의 삶은 보스턴의 삶과는 많이 달

랐다. 보스턴의 이민자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면, 뉴욕은 현실과 맞닥뜨리며

불안정한 삶의 바쁜이 들이 참 많다는 생

각을 했다. 21살 처음 미국에 도착한 곳이

뉴욕이었다. 뉴욕은 내게 심장이 쿵쾅거

리는 가슴 설레는 곳이다. 짝꿍과 죽도록

연애를 했던 곳이기도 하며 나의 제일 젊

은 날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이기도 하다.

파란 하늘만큼이나 부풀었던 나의 꿈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하다.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어릴 적 꿈들을 다시 꺼내어 보

면서 내가 뉴욕 하늘에 와 있다.

내 인생 중반의 삶에서 내게 가장 소중

한 것을 잃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

운데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남편을

2021년 3월에 하늘나라에 보내놓고 한국

방문 티켓을 3번이나 캔슬하길 반복했다.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내 가슴에 깊이 남

은 상처이며 풀어내야 할 아픔인지도 모

른다. 한국에 도착해서 부모.형제 가족들

보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애써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

를 보고 왈칵 울음이라도 터뜨릴까 두려

운 마음인 것이다. 9월에 가려던 한국행 티

켓도 애써 캔슬하고 말았다.

내 아픔과 슬픔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대하며 진정

한 치유를 얻는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열

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

삼 매일 경험하고 있다. 똑같은 하루를 살

면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 살아

지는 일에 익숙한 이들도 있다. 웃음이 사

라진 삶 무표정이 되어버린 삶 그 삶에 대

해 생각해 본 일 있는가. 그렇듯 그 우울한

마음으로 삶마저 포기하고 싶은 이들이

정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인

가. 아니다, 상관이 있다.

어느 곳에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한다.

다만 내 몸과 마음을 빛을 향해 얼마만큼

내어놓는가에 따라 보여지는 현상이 다를

뿐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 한다.

어지러운 세상 혼돈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한다. 내게 있는 빛의 부피와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게 있는 소금의 양

은 또 얼마나 될까.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고는 싶은 것인가. 아니

면 누군가에 떠밀려 그저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아무렴 어

때? 어차피 주어진 '나의 길'이라면 바른

방향과 옳은 가치를 챙기리라.

뉴욕 <로고스 선교관> '상담실 개원' 감

사예배를 드리며 눈물이 고였다. 이곳의

문을 여닫고 드나드는 이들에게 꿈과 소

망을 갖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의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와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

음 기쁨의 마음 행복의 마음을 담아 돌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다. 꼭 그

렇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요즘

또 레디오 방송국(FM 87.7)에서 두 목사

님과 함께 패널로 활동을 시작했다. 모두

가 감사하다. 내가 무엇을 작은 것 단 하나

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신앙은 관

념이 아닌 삶임을 깨닫는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가을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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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 손상으로 관

절 통증과 운동장애를 보이는 관절질환이다.

주로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혹은 오랫동안 앉

아있다 일어설 때 통증이 발생한다. 특히 계단

을 오르내릴 때 또는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악

화된다. 간혹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수

도 있다.

관절통으로 다리를 쓰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

져 다리가 가늘어지고 관절통이 심해질 수 있

다. 다만, 전신 증상이 없다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점이다.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종창(부종), 관절 주위 압통이 나타나며

관절 연골 소실과 변성에 의한 관절면이 불규

칙해지면 관절 운동 시 뻑뻑함과 마찰음이 느

껴질 수 있다.

이 같은 증상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간헐적인 경과를 보이기

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의해 일어나

는 현상으로 치료가 힘들다고 여겨진 때도 있

었다. 그러나 최근 관절염은 노화로만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 근래에는 중장년층 뿐 아니라 2030 젊은 층에

서도 관련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릎은 연골손상이 쉽게 발생하는데 축구,

농구, 고난이도 근력운동 등 과격한 운동을 하

다 손상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격한 운동으로 무리한 관절 작용이 반복

된다면 젊은 층에서도 발병 가능성이 충분하다

는 애기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병의 진행 정도와 나

이, 체력과 직업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물리/작업치료, 규칙적 운동과 체중조절, 약물

치료 등을 적합하게 병행하면 증상을 완화하고

관절염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술적 치료 일종인 ‘인공관절치환술’ 은

관절염 진행으로 관절 손상, ‘O’자형 다리

변형,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손상된 관절

면 부위를 제거한 후, 인공관절로 대체한다. 

‘인공관절치환술’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변형된 다리 모양을 원래대로 교정해 무릎 관

절이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치환

물과 수술기법 발전으로 현재 가장 많이 시행

되는 수술법이다. 

수술 후 관리는 정상 체중 유지가 관절에 부

하를 줄여 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무리한 동작의 반복과 좋지 않은 자세는

주의해야 한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좋지 않

지만 적당하게 조절한다면 근육 강화와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시켜 줘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4-6주 동안

수술 부위에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걷거

나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관절을 펴주는 운동을 게을리하면 관절

운동 범위가 좁아져 회복 후에 보행을 할 때 힘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삼가야 한

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

트워크 H+양지병원 정형외과 이 용준과장

의 도움을 받아 고통스러운 무릎 통증의 대

명사인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퇴행성 관절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
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
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고통스러운 무릎통증 대명사,

'퇴행성관절염'
원인과 치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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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f Dome 산행 후기(김광식)

그 분의 거룩함을 뵈옵고, 배우고, 실천을 다짐하며

아, 복권 당첨이다! 필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아주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기로 유명한

미국 제일의  국립공원인  Yosemite의 아이

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Half Dome 정상

방문 허락을 받기 위해 산행예정일인  9월 14

일,  이틀 전에 눈을 뜨자마자 구도자의 자세

로 기도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 제비뽑기에

신청하였다.  회의를 위해 LA방문에 나서는

길이었지만, 머리에는 온통 Half Dome 산행

계획과 그 기대로 흥분되어 있었다. 그날 늦

은 오후 회의 도중에 이멜를 통해 허락 승인

소식을 받았다: "Celebrate your lottery

award, and bring home an amazing story

from your experience at Cables On Half

Dome!"  ‘안하면 죽을 수 없고, 하다가는 죽

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산행 중에 하나’로 알

려진  Half Dome 산행 허가증을 막상 프린

트 아웃하니 두려움의 긴장과 흥분의 설레임

이 내 마음에서 교차한다.  

Half Dome정상은 해발 8,846ft( 2,696 m),

발품 높이 4,737ft(1,447m)이고 마지막 섹션

400ft.(120m)은 전설적인 화강암석으로 말 그

대로 Half Dome이다.  산행 안내서에 따르

면 길이는 왕복 14마일에서 17마일, 당일 소요

시간 10-14시간이다.

들머리에서 

9월 14일 당일 이른 새벽,  Yosemite Val-

ley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Oakhurst 숙소을 떠나  Trailhead에 도착하

니 오전 4:30분이다. 아직 깜깜한 이른 새벽이

다. 머리에 Headlamp를 걸치고 불을 밝히며

첫 걸음을 내디디니 참으로 감개 무량하였다

. 언제부터 꿈꾸며 걷고 싶었던 길이었던가?

미서부에 있는 미대륙 최고봉과 만년설 산도

오른 경험이 있었어도  이상하게도 그 때보

다도 더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더 흥분되었

다. 아마 충분하지 않은 예비 훈련과 나이 탓

이 두려움을 가지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산을 찾다가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

음  산을 배우게 된 것은  구도자가 되고나서

가 아니었다. 산을 찾고 찾다 보니,  산행을 통

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그 분의 거룩

과 섭리를 배우고 나서 나름대로 구도자가 되

어 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흥분하게 되었다.  

두 개의 폭포를 지나며

Half Dome을 향하는 길에는  강력하고 격

렬한 폭포,  Vernal Fall과  Nevada Fall를 만

난다.  비록 84층의 Empire State Building계

단의 두 배를 오르는 발품이 필요하긴 하지

만(600 이상의 자연석 계단), 그 보상은  노력

한 만큼의 훨씬 이상이라고 말해지는 곳이다

.   그러나 아직 깜깜한 이른 새벽인 관계로 두

개의 큰 폭포와 메세드 강을 따라 펼치지는

Yosemite Valley의 경관,  Vernal Fall 정상

에서  317ft. 아래로 쏟아지는 숨막히는 전경

은 애시당초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Mist trail을  따라 자연의 거대한 계단을 오

르며 그 흐르는 강력한 물소리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내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필자가 섬기는 신은 시각적으로 자신의 존재

를 계시하지 않고, 철처하게 소리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엄청난

물소리 가운데서  그 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럴수록 그 분의 거룩함을 눈으

로 뵈옵는 것 같았다. 어느새 두 번째 폭포인

Nevada Fall 정상에 다달았다. 출발 지점에

서 3.4마일 떨어져 있는 이곳에 서니,  더 이상

Headlamp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날은 환

해 졌다. 걷는 이들도  거의 없었다. 그곳,

594ft.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의 우뢰 같은 소

리를 들으며 그리고 그 거대함을 눈으로 목

도하며 그야말로 경이로운 아침을 맞게 된 것

이다. 오래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

나Half Dome Cables에 많은 이들이 들어 닥

치기 전에 도착하여야 유리하다는 압박감으

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걷던 길을 재촉

하였다.

Subdome으로 가는 길

Nevada Fall 정상 이후부터는 평탄한

Meadow의 길이었다.  Little Yosemite

Campground를 지나자 Sequoia로 명명된 거

인 나무 숲을 통과하며 오르막을 경험하였다

.  Half Dome까지 2마일이라는 표시판이 보

인다. 아직도? 힘을 내자!  곳에 따라 Half

Dome이 나무 사이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분

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이다.  자세히 보니

Cables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였다. . 

Subdome에 오르는 계단 길도 결코 만만하

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

리지 않아 감사했다.  Sierra-Nevada 산맥의

파노라마가 절벽과 깊은 U-계곡과  햇빛을

받아 더욱 빛을 발하는 화강암 봉우리들을 배

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Half Dome 정상에서 

Subdome의 상단에서  Half Dome의 경사

와 Cables어느 정도인지를 가까이 볼 수 있었

다. 시간은 오전 10시를 막 넘고 있었고, Ca-

bles에는 적은 수의 사람만이 매달려(?) 있었

다. 등산화 끈을 다시 고쳐 매며 마음의 준비

를 마치고 마침내 Cables를 잡았다. ‘발로

걷는다기 보다는 팔의 힘으로 온 몸을 당겨

야 하는 곳으로 알려진’  매우 가파른 그 곳

을 통과하느라 힘이 들긴 들었다. 그러나 감

사하게도  앞 뒤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

에 중간 중간에 짧게 쉴 수 있었던 것이 큰 도

움이 되었다. 정상에 도착해보니 약 40분 정

도 사투를 벌인 것 같았다.  

정상에서 약 30분 이상을 머물면서 그 분께

서 창조하시고 연출하시는 경이로운 세계에

감탄에 또 감탄 하였다.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 가득하였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Cables

에 도착하기 이전에 하강하면 좋을 것 같아

아쉬운대로 하산을 결정하였다. 아마 청년

시절, 특전사 군대 훈련 경험이 적용된 듯, 하

강은 생각보다 휠씬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

다. 

 Yosemite Valley로 돌아 오는 길

올라왔던 Mist Trail그대로 되돌아 가서

Vernal Fall을 육안으로 목격하고 싶었다. 그

러나 마침 그 날은 오전 6:00시-오후 4:00까지

그 길이 닫혔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고, 1.5마

일을 추가해서 걸어야 하는 JMT 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보통은 경관과 난이도 때문

에 Mist Trail로 오르고 JMT로 내려온다고

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기뻤다.

그 길로 내려 오면서 약 1 mile 정도 줄곳 Half

Dom의 반대편과 Nevada Fall의 경이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길은 더 빨리 산행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조깅을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스위치백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오

히려 느릿느릿 걸으며 오늘의 산행이 내게 무

슨 의미를 부여했나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Half Dome을 바라볼 때, 예전에

보던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자

리에 수 천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

둥을 치거나 벼락이 떨어지거나 변함없이 그

대로 서 있는 Half  Dome이지만, 내가 변하

니 그 Half Dome도 새롭게 보이며 내게 의

미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 이 세상도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기

보다, 내가 먼저 변하여 희망과 평안의 시각

과 방식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하는 마음

을 다져본다.  예언을 하나 할 수 있다: “누

구든지 이 산행을 하고 나면 다시는 Half

Dome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결코 보지 않

게 될 것이다. “

산행 당일 한 주 전에, 이곳은 100도를 넘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었다. 그러나 그 날은

75도에  아주 맑은 날씨였다. 필자를 그 곳으

로 초대하신 그 분께서 도우신 것이 분명하

다. Trailhead로 돌아오니 오후 3시이다. 이

는 나의 산행 역사에 있어 기억에 남을 큰 성

과와 기쁨이었다. 그 분의 거룩함을 뵈옵고,

그 분을 거룩을 배우게 된 성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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